
14 page

6-1 새로운 미 대통령 트럼프, 식품 업계에 미칠 영향

  주요내용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재앙이다’에서부터 ‘더 나은 무역협정을 위함이다’까지 

다양하나 식품 산업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만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함

   트럼프는

-   ‘레스토랑, 자판기 식품 판매 메뉴에 대한 칼로리 및 영양 

성분 표기 규정’(2017년 5월 4일 시행예정)에 대해 

거슬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정이라 평함

-   저소득계층 보조제도(SNAP, 전 푸드스탬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지난 9월 기존 입장을 번복함

-   의무적 GMO 라벨링 역시 반대하며 GMO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수백만 명에게 식량이 되어주는 식품이라 호평함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식품산업에 33%는 긍정적, 46%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Cargil, ADM 등 식품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했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적 동반자 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하 나프타)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주장해 옴

   이는 미국 식품제조업체가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고 

저임금 노동력 사용불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 인상을 암시함

   한편, 지난 8년간 800개가 넘는 주요 식품 규제들이 우후죽순 신설되었고, 트럼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시스템의 통합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함. 새로운 규정, 법안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불필요한 

형식 및 절차(red tape)를 없애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FoodNavigator-USA 2016.11.15

 시사점

   미국 식품 및 농업분야는 세계 농업 무역을 움직이는 1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미국 농업 무역

협정에 대한 변화는 전 세계 농업 가격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침.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는 무역 장벽 생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나프타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재검토까지 

언급한바 대미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작성 : 뉴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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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roposition 65 새로운 개정관련 업데이트

  새로운 개정사항

   새로운 합의조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   Proposition 65의 합의 조건, 벌금비용,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이 새롭게 개정됨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벌금대신의 지불금(“in lieu of penalty”)을 없앰. 지금까지 이 지불금으로 개인 고소인이 OEHHA(환경

건강위험평가국) 대신에 고소인에게 합의금이 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일들이 많았음

-   새로운 규제에 의해 prop 65 합의는 민사비용, 배상비, 혹은 변호사비가 아닌 그 외 합의관련 기타금

액인 “Additional Settlement Payments”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함

-   이번 규제는 또한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최소한 75%가 OEHHA에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함

※  벌금의 경우 기존에 25%가 주정부(OEHHA), 나머지가 소비자 단체로 갔으나 현재는 75%가 주정부, 25%가 변호사 및 

소비자 단체가 나누게 됨

-   또한, 법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합의보고서

(Settle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법정 바깥에서 진행하는 합의(settlement out of court)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측

에서도 그 이전에 업체들과 합의를 완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음

   경고문관련 개정

-   글자크기 : 경고문의 글자크기는 패키지에 적혀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의 글자크기랑 비슷해야 하며 

6 포인트보다 작으면 안 됨

-   경고심볼 : 경고에는 경고심볼을 넣어야 하며 이는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어야 함 ( ). 
심볼은 흑백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함

-   WARNING :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인 대문자로 적은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함

-   경고문구 : 문구에는 proposition 65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최소 1개를 기재해야 하고 문구 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라는 문장도 기재해야 함

-   시행일 : 2018년 8월 30일 ※  2016년 8월부터 바뀐 개정된 경고문구 및 심볼을 사용할 수 있음

               

                     새로운 경고문구 :

* 출처 :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www.oehha.com
       Proposition 65 Information  / www.P65warnings.ca.gov

 시사점
   이번 개정사항은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오피스에서 제안한 개정안으로 proposition 65에 

명시되어 있는 민사벌금(civil penalty fund)을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받을 수 있고, 합의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작성 : LA 지사


